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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 함께 기존 아날로그 콘텐츠가 디지털화된 융복합 

콘텐츠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3DTV, IPTV, 스마트

폰, U-헬스케어 등의 새로운 IT기기와 접목된 새로

운 융복합 콘텐츠의 개발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

고 있다[1,2]. 이와 같은 융복합 콘텐츠 산업은 성장

률 및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서, 이

와 관련된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으로 해당 산업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면서 산업전반에 걸쳐 그 영

향력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콘텐츠 산업은 실용적이며 생활과 연계된 생

활밀착형 콘텐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콘

텐츠 기업과 이동 통신사의 협력으로 고품질의 콘텐

츠 제작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3]. 국내 콘텐츠 산업

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

이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다양한 

품질을 가진 콘텐츠들의 제작이 가능해짐으로서 가

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전략을 필요로 

한다[4,5].

기존 문화 콘텐츠 중 불교문화 콘텐츠는 우리 민

족 역사의 다양한 유형 및 무형의 문화를 내포함으로

써 예술적이고 상업적으로 다양한 활용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6]. 기존 대부분의 불교문화 콘텐츠

는 유형의 불교 문화재 복원 측면에서 디지털 콘텐츠

의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콘텐츠로는 동

국대의 한글대장경[7]과 한국불교전서검색시스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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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9], 국

립문화연구소의 문화유산포털[10], 문화재청의 국가

기록유산[11] 등이 있으며 콘텐츠의 주요 소재는 불

교 건축물, 경전, 인물 등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불교

문화 콘텐츠는 여타의 문화 콘텐츠 개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발전 속도가 미미한 편이다. 기존 불

교문화 콘텐츠는 불교 유형 문화재들의 디지털화가 

대부분이며, 다양한 불교 경전의 콘텐츠화는 경전의 

원문을 디지털화 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편이다. 그 

이유로는 경전 내용이 어려운 한문이나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기술되어 일반인들은 

그 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쉽게 사용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불교문화가 가지는 

힐링 및 웰빙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교문

화 콘텐츠의 개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주 소비층인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

의 개발이 요구된다[3,12]. 즉, 불교문화 콘텐츠는 다

양한 계층의 일반 대중과 교감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

털 콘텐츠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에서 성립

된 금강계만다라(The Diamond World Mandala)의 

중심인 37존(Honored Ones)의 전개를 시각화 하고

자 한다. 불교문화 콘텐츠 가운데 만다라는 불교의 

한 부류인 밀교의 핵심사상을 다양한 도형과 불보살

로 구성한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화가 용이한 편이다.

만다라는 다양한 형상으로 불교의 핵심적 사상을 상

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구분

하여 나타낸 것으로 다양한 밀교의 경전만큼이나 여

러 종류의 형태가 있으나,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대일경에 기반을 둔 태장만다라와 금강정경에 기반

을 둔 금강계만다라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많은 만다라 가운데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금강계만다라는 짜임새 있게 사각형, 또는 원형 가운

데 불교의 여러 불보살들이 체계적으로 그려져 있는 

형태로서, 역동성과 입체성 등 다양한 특징과 함께 

활동성을 지니는 여러 불보살들의 모임이다. 또한 그 

형태가 입체적이면서 불보살 상호간에 끊임없는 작

용과 반작용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형성되는 상징체

이다. 이 만다라에는 주요 불보살로서 37존이 나타나 

있으며, 각각의 불보살은 색깔, 방위, 행위, 관련 사

물, 몸동작 등이 복합되면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특히 금강계만다라에서 불보살의 배치는 

중심성, 방향성, 대칭성, 위계성, 반복성을 가지면서 

표현된다[13]. Fig. 1은 일본의 서국사에 소장된 금강

계만다라이다.

금강계만다라는 크게 9개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에 위치한 사각형이 그중 첫 번째로서 

성신회(the perfected body assembly)로 불리며, 일

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금강계만다라를 나타낼 때에

는 성신회만을 가리킨다. 성신회에는 중앙에 위치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며 방향성을 가지

고 배치된 37불보살을 포함하며, Fig. 2는 금강계만

다라 성신회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도상[14]이다. 본 

논문에서는 금강계만다라 37존의 개념을 설명하고,

Fig. 1. The Diamond World Mandala.

Fig. 2. The perfected body assembly in the Diamond 

World Mand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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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37존의 전개에 따른 각 불보

살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고 시각화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 기존 불교문화 콘텐

츠에 대한 관련 연구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 3장에

서는 금강계만다라 37존의 개념을 기술한다. 제 4장

에서는 금강계만다라 37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전

개를 분석하고 시각화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 제 

5장 결론에서는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불교문화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련 연구로

는 불교문화 콘텐츠의 개발 논의에 대한 논문이 대부

분이며, 불교문화원형을 활용하는 디지털 콘텐츠화

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있다.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 논의에 대한 논문으로 E. Jo[15]의 “우리나라 

불교문화 관련 디지털 콘텐츠 구축과 지적 재산권 

보호 현황 및 실태”, J. Lee[6]의 “불교문화원형의 개

발과 활용 방안”, K. Kim[16]의 금강계5불의 시각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K. Kim[17]의 금강계만다라 37

존 상호작용 시각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있으며,

불교문화원형을 활용하는 디지털 콘텐츠화에 대한 

연구로는 Y. Lee[12]의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통문화원형의 캐릭터 분류: 관음보살 및 동자를 중

심으로”, K. Lee[18]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이용

한 탑 다라니 콘텐츠 제작 및 활용”, K. Kim[19]의 

“금강계만다라 애니메이션을 위한 상징성 분석” 등

이 있다.

먼저 불교문화 콘텐츠의 개발 논의에 대한 관련 

연구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Jo[15]의 “우리나라 

불교문화 관련 디지털 콘텐츠 구축과 지적 재산권 

보호 현황 및 실태”에서는 전통 문화로서 불교문화 

콘텐츠 또한 그 실용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으로 

콘텐츠의 본질을 잘 반영하도록 하고 저작권 확보에

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J. Lee[6]의 

“불교문화원형의 개발과 활용 방안”에서는 불교문

화원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한

국불교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야 하며, 멸실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문화콘텐

츠의 창작소재로 활용성을 염두에 둔 문화콘텐츠 제

작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K. Kim[16]의 “금강계5

불의 시각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금강계만다

라의 중심축이 되는 오불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오불의 시각적 요소와 상관적 요소를 분석하

였다. K. Kim[17]의 “금강계만다라 37존 상호작용 시

각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금강계만다라 37존에

서 불보살의 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한 상호작용 관계

를 분석하였다.

불교문화원형을 활용하는 디지털 콘텐츠화에 대

한 관련 연구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Y. Lee[12]의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통문화원형의 캐릭터 

분류: 관음보살 및 동자를 중심으로”에서는 전통 문

화적 관점에서 불교분화원형으로 관음보살과 동자

의 상징체계를 분석하고 그 역할과 지물로 분류 가능

성을 탐색하였으며, 그 정보를 한국적 전통캐릭터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이용하도록 제안하였

다. K. Lee[18]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이용한 탑 

다라니 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서는 전통 불교문화

재인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이용한 탑다라니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 및 상업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K. Kim[19]의 “금강계만다라 애니

메이션을 위한 상징성 분석”에서는 금강계만다라에 

내포된 37존의 출현과정을 애니메이션하기 위하여 

37 불보살의 상징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불교문화 콘텐츠의 관련 연구는 불교문

화관련 콘텐츠의 체계적인 개발 필요성과 불교문화

원형의 복원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불교

경전에 나타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화를 시도한 관련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블교 경전의 핵심사상인 금강계만다

라의 상징적 체계성을 중심으로 37존 전개에 따른 

시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3. 금강계만다라 37존의 개념

본 장에서는 금강계만다라에 표현된 37존의 개념

을 기술한다. 금강계만다라에 등장하는 37존은 모두 

진리로부터 전개된 동일한 존재로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불보살을 의미한다[19]. 5불은 여래의 세계를 

펼쳐서 5가지 양상으로 살펴본 것이지만, 궁극적으

로 자기의 완성이 5불이고, 비로자나불이다[20]. 수

행자가 진언행을 통하여 얻게 되는 최고의 경지는 

바로 비로자나(Vairocana)불로 표현된다. 37존은 5

불, 16대(Great)보살, 4바라밀(Perfection)보살, 8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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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Offering)보살, 4섭(Attraction)보살을 의미하여 

금강계만다라에서 각 불보살의 위치는 Fig. 1[14]과 

같다. 금강계만다라에 등장하는 각 불보살은 비로자

나불의 본성을 나눈 4불로부터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머지 32보살이 전개된다. 여기서 37존을 각각 그룹

별로 그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로자나불로부터 4방에 4불이 시현되는데,

그중 아축(Akṣobhya)불은 견고한 보리심, 보생

(Ratnasaṃbhava)불은 중생들이 지닌 성불의 가능

성, 아미타(Amitābha)불은 보리심을 증득함과 설법

으로 의심을 끊음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성취

(Amoghasiddhi)불은 중생교화의 무한한 활동을 의

미하고 있다. 즉, 5불에서 비로자나불은 모든 불보살

의 근본으로 37존은 비로자나불로부터 비롯되는 것

이다.

4방 4불로부터 각각 4방으로 시현된 16대보살은 

중심이 되는 4불의 성격에 따라 보리심의 부류, 공덕

의 부류, 지혜의 부류, 정진의 부류로 나누어진다. 먼

저 보리심류의 첫째인 금강살타(Diamond Being)보

살는 중생이 모두 견고한 보리심을 지녔음을 일깨우

며, 금강왕(Diamond King)보살은 모든 사람들을 받

아들이는 공덕, 금강애(Diamond Love)보살은 중생

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물게 함, 금강희(Dia-

mond Pleasure)보살은 보리심의 사업에 대해 환희

하는 공덕을 각각 상징한다. 공덕의 부류에 속하는 

4보살에서 금강보(Diamond Jewel)보살은 중생들에

게 보배와 같은 성불의 가능성을 일깨우며, 금강광

(Diamond Light)보살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뜨리

고, 금강당(Diamond Pennant)보살은 중생들에게 진

리를 전하는 활동, 금강소(Diamond Laugh)보살은 

스스로도 법의 기쁨을 맛보며, 중생들도 큰 안락을 

받게 함을 상징한다. 지혜부류의 4보살 가운데 금강

법(Diamond Dharma)보살은 중생의 청정을 지켜주

는 활동이고, 금강리(Diamond Sharpness)보살은 날

카로운 칼을 휘둘러 어리석음을 타파하며, 금강인

(Diamond Cause)보살은 법계만다라에 들어와 깨닫

게 하며, 금강어(Diamond Speech)보살은 말씀 없이 

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진의 부류

에 속하는 4보살 가운데 금강업(Diamond Action)보

살은 뭇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활동을 행하며, 금

강호(Diamond Protection)보살은 어려운 적을 대상

으로 정진하는 활동을 상징한다. 금강아(Diamond

Tooth)보살은 일체 잘못된 견해와 미혹과 두려움을 

없애며, 금강권(Diamond Fist)보살은 번뇌가 깊은 

존재를 이끄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16공양보살은 4바라밀보살, 8공양보살,

4섭보살로 나뉜다. 4바라밀보살 가운데 금강바라밀

(Diamond Perfection)보살은 청정한 보리심의 활동

을 근본으로 하여 대일여래에 공양되며, 보바라밀

(Jewel Perfection)보살은 공덕과 보배관정의 활동으

로 공양된다. 법바라밀(Dharma Perfection)보살은 

청정한 법의 기쁨을 대일여래에 공양하는 것이며, 업

바라밀(Action Perfection)보살은 활동성을 가지고 

공양하는 정진바라밀의 역할을 상징한다.

8공양보살에서 내부의 4공양보살 가운데 금강희

희(Diamond Joy)보살은 보리심의 활동에 대해 환희

하며 스스로 보리심을 견고히 함으로써 공양한다. 금

강만(Diamond Garland)보살은 보리심의 원만한 덕

을 꽃다발로 찬탄하며, 금강가(Diamond Song)보살

은 일체사실에서 미묘한 설법을 듣는 지혜를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증장시킨다. 금강무(Diamond Dance)

보살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춤을 추는데 이

것은 모든 부처님에 대한 최상의 오묘한 공양이다.

8공양보살에서 외부의 4공양보살 가운데 금강향

(Diamond Incense)보살은 보리심의 활동으로 번뇌

를 정화하며, 금강화(Diamond Flower)보살은 깨달

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역할, 금강등(Diamond Lamp)

보살은 지혜의 등불로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금강도

향(Diamond Perfume)보살은 번뇌의 때를 없애어 청

량을 얻는 활동을 각각 나타낸다.

4섭보살에서 금강구(Diamond Hook)보살은 중생

을 깨달음의 성에 불러들이고, 금강색(Diamond

Noose)보살은 불러들인 유정을 잘 인도하여 이익을 

주며, 금강쇄(Diamond Chain)보살은 중생을 깨달음

의 성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면, 마지막으로 금강령

(Diamond Bell)보살은 깨달음의 성에 머문 중생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한다[21].

이와 같이 금강계만다라의 37존이 낱낱의 활동을 

그룹별로 전개할 때에 조화로우면서도 독특한 작용

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만다라세계가 건립되는 것이다.

금강계만다라는 바로 이러한 조화의 세계를 한 폭의 

장엄한 광경으로 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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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강계만다라 37존 전개의 분석과 시각화 

4.1 금강계만다라 37존 전개의 분석

금강계만다라는 중심이 되는 오불(비로자나불, 아

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 사이의 상호작

용으로 32보살이 출현하여 37존을 구성한다. 금강계

만다라 37존의 전개에는 그 특징으로 확산성, 집중

성, 상호조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19], 이러한 특징

에 의하여 전개가 이루어진다.

금강계만다라 37존 전개의 특징 가운데 확산성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4불과 32불보살이 외연으로 

확산되어 전개함을 나타내는 속성이다. 먼저, 비로자

나불로부터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이 전개되며, 전개된 4불은 비

로자나불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면서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개된 각 4불은 다시 동서남북 네 방향

으로 각 4보살을 전개하여 16보살이 구성된다. 그리

고 4불은 다시 비로자나불에게 4바라밀보살을 전개

하고, 비로자나불은 그 응답으로 내4공양보살을 전

개한다. 또다시 비로자나불의 응답에 보답하기 위하

여 각 4불은 외4공양보살을 전개한다. 비로자나불도 

외4공양보살의 응답으로 4불의 공덕을 찬탄하기 위

하여 4섭보살을 전개한다. 이와 같이 비로자나불과 

4불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금강계만다라 37존이 확

산적으로 전개된다. 중앙의 비로자나불로부터 외연

으로 전개되는 확산성과 함께 전개과정의 두 번째 

속성인 집중성은 4불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해 중앙

의 비로자나불로 수렴되는 속성을 나타낸다. 즉, 금

강계만다라는 전체적으로 중앙의 비로자나불로부터 

확산되어 중생들에게 미쳐지는 향하적(descending)

특징과 외연의 중생들이 37존의 단계별 과정을 거쳐 

중앙의 비로자나불로 수렴하는 향상적(ascending)

특징을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37존의 향하적이며 동

시에 향상적인 특징은 금강계만다라 상에서 끊임없

고 유동적인 움직임이 순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한 향상적이고 향하적인 특징은 불보살의 상호조화

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심 비로자나불이 4방

의 4불에게 공양하면, 4방의 4불이 비로자나불에 응

답으로 상호 공양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금강계만

다라 37존의 전개는 비로자나불과 4방의 4불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Fig. 3은 오불을 중심으로 

금강계만다라 37존의 불보살이 상호작용으로 인한 

전개에 따라 불보살을 그룹화 하고, 관련된 그룹별 

불보살을 괘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굵은 선의 네모로 표시된 불은 중심이 되는 5불을 

의미한다. Table 1은 Fig. 3의 각 불보살 그룹에 포함

되는 불보살 전개의 순서, 그룹과 명호, 불보살간의 

상호 응대 관계를 나타낸다.

Fig. 3.  Grouping of 37 Honoured Ones within the Diamond World Mand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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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veloping order and reciprocal offering relation of 37 Honoured Ones within the Diamond World Mandala

Developing

order

Group number of Buddhas (Line shape on the fig. 2.) Reciprocal offering
relationName of Buddha or Bodhisattva

1
Group 1 (no line)

-
Vairocana Buddha

2

Group 2 [4 Buddhas] ( )
: Developed by Group 1.

-Akṣobhya Buddha
Ratnasaṃbhava Buddha,
Amitābha Buddha
Amoghasiddhi Buddha

3

Group 3 [16 Great Bodhisattvas] ( )
: Developed by Group 2.

-

Diamond Being Bodhisattva
Diamond King Bodhisattva
Diamond Love Bodhisattva
Diamond Pleasure Bodhisattva
Diamond Jewel Bodhisattva
Diamond Light Bodhisattva
Diamond Pennant Bodhisattva
Diamond Laugh Bodhisattva
Diamond Dharma Bodhisattva
Diamond Sharpness Bodhisattva
Diamond Cause Bodhisattva
Diamond Speech Bodhisattva
Diamond Action Bodhisattva
Diamond Protection Bodhisattva
Diamond Tooth Bodhisattva
Diamond Fist Bodhisattva

4

Group 4 [4 Perfection Bodhisattvas]( )
: Developed by Group 1.

from Group 2
to Group 1

Diamond Perfection Bodhisattva
Jewel Perfection Bodhisattva
Dharma Perfection Bodhisattva
Action Perfection Bodhisattva

5

Group 5 [4 Inner offering Bodhisattvas]( )
: Developed by Group 1.

from Group 1
to Group 2

Diamond Joy Bodhisattva
Diamond Garland Bodhisattva
Diamond Song Bodhisattva
Diamond Dance Bodhisattva

6

Group 6 [4 Outer offering Bodhisattvas]( )
: Developed by Group 2.

from Group 2
to Group 1

Diamond Incense Bodhisattva
Diamond Flower Bodhisattva
Diamond Lamp Bodhisattva
Diamond Perfume Bodhisattva

7

Group 7 [4 Bodhisattvas of attraction] ( )
: Developed by Group 1.

from Group 1
to Group 2

Diamond Hook Bodhisattva
Diamond Noose Bodhisattva
Diamond Chain Bodhisattva
Diamond Bell Bodhisatt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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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강계만다라 37존 전개에 따른 시각화

금강계만다라 37존의 전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

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37 불보살의 이미지

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경한 후에 채색하여 사용하였

다. 불보살의 디지털 이미지는 대정신수대장경도상

부[22]에 기술된 이미지를 근거하여 제작하였으며,

각 불보살의 채색과 방향은 금강정경[23]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금강정

경에서는 금강계만다라의 중심이 되는 오불의 색상

과 위치와 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비로자나

불은 흰색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아축불은 청색으로 

동쪽에 위치하며, 보생불은 황색으로 남쪽에 위치하

고, 아미타불은 붉은색으로 서쪽에 위치하며, 불공성

(a) (b) (c)

(d) (e) (f)

(g) (h)

Fig. 4. Visualization pursuant to developing 37 Honoured Ones within the Diamond World Mandala. (a) initial image, 

(b) developing of Vairocana Buddha, (c) developing of 4 Buddhas, (d) developing of 16 Great Bodhisattvas 

(group 3), (e) developing of 4 Perfection Bodhisattvas(group 4), (f) developing of 4 Inner Offering 

Bodhisattvas(group 5), (g) developing of 4 Outer Offering Bodhisattvas(group 6), and (h) developing of 

Bodhisattvas of Attraction (grou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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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불은 녹색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비로자나불과 나머지 4불은 상호작용에 의하여 

32보살을 전개하면서 각각의 방향과 위치에서 그 의

미를 가진다. Fig. 4는 Table 1에 기술된 전개 순서와 

불보살의 상호작용에 의한 상호 공양에 따라 시각화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시각화는 7 단계에 걸쳐 37존

의 전개를 단계적으로 나타내며, 각 단계별로 관련된 

불보살을 화살표를 이용하여 해당 단계에서 전개됨

을 나타내었다. Fig. 4에서 표시된 화살표는 불보살

의 상호작용의 관계로서, 화살표의 머리 부분의 불보

살에서 꼬리부분의 불보살이 전개됨을 나타낸다. 단,

(c)항은 비로자나불이 스스로 4불을 전개한 것이며,

(d)항은 4불이 스스로 16대보살을 전개한 것이다. 나

머지 (e), (f), (g), (h)항은 비로자나불과 4불의 상호

작용으로 전개된 보살들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금강계만다라 37존 전개의 시각화

를 구현하기 위하여 윈도우즈 7 운영체제 환경의 데

스크톱 PC에서 Processing 2.0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하여 시각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Fig. 5는 구현

된 시각 콘텐츠에서 Fig. 4와 같이 각 단계별로 37

불보살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후 마지막 결과 화면을 

나타낸다.

5. 결  론

본 논문은 금강계만다라 37존의 개념 분석과 그 

전개에 따른 시각화로서 시각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금강계만다라 37존의 전개는 비로자나불과 비로자

나불로부터 출현된 4불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16보살과 16공양보살이 전개되어 37존이 완성된다.

만다라를 불화처럼 감상한다면 모든 불보살은 정지

된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만다라의 의미와 불보

살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존재들은 한 순간

도 멈추지 않은 채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는 기술로 

드러낼 때에 그 생명의 의미가 일반인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그룹별로 살펴본 37존은 각각의 차별되는 특징을 지

니고 있으면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개의 특징인 확산성, 집중성, 상호

조화성의 조화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작업은 2차원적 평면에 갇혀 있는 금강계만다라

의 이상을 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시킴으로써 문장의 서술 속에 갇혀 있었던 내용

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금강계만다라의 37존의 전개

의 의미와 그에 따른 시각적 콘텐츠를 구현하여 문장

으로 서술된 불교 경전에 포함된 금강계만다라에 대

한 일반인들의 접근 용이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서술적 구조를 가진 여타의 불교 경전을 다양

한 형태의 디지털콘텐츠로 변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금강계만다라 인계의 의미 

분석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화에 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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